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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입출항로 대대적 실태조사
해양부, 7개 항만 문제점 파악 위해 … 예인선 운항자 특별 안전교육도

정부가 제2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대형 유조선의 입출 항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천항, 광양항 등 대형 유조선 및 가스운반선이 드나드는 7개 항만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며 4월 말까지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항만은 인천항과 광양항을 포함해 거제의 지세포 원유 비축기지, 통영의 안정 LNG 비축기지, 평

택․당진항, 대산항 등으로 대형 유조선과 가스운반선이 이용하는 입출항로 및 정박지가 집중 조사된다.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 대산항에 입항을 대기하던 대

형 유조선에 부선이 충돌해 원유가 유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2007년 1억2000만톤의 원유를 700여척의 대형 유조선으로 국내에 수송했으며, LNG와 LPG 같은 

가스류는 연간 4000만톤을 2000여척의 전용선박으로 7개 항만에 들여왔다.

해양부는 4월 말까지 7개 항만의 수심, 항로폭, 항로표지 설치 현황, 통항 장애 요소 여부, 이용상 문제점을 

파악한 뒤 6월 말까지 지방항만청과 민관 해양사고 방지협의회를 참여시켜 의견 수렴 및 개선안을 마련할 방

침이다.

7월 말까지 해양안전분야 전문가의 검증과 해상교통환경평가 연구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

하고 8월부터 실행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실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조선과 가스운반선 못지 않게 예인선 관리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7월까지 전국 13개 지역, 1151명

의 예인선 운항자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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